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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8.18 (일), 한국 전본부교회

13-09
섭리의 방향
[말씀 요지]

우주는 완전무결한 이념, 즉 선의 내용을 갖고 있다. 선은 창조주의 것이다. 천지심(天地心)을 대할 역사심(歷史心)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몇천 년 전과 비교해 보면 꿈같은 세계다. 영계는 심정이 표현화된 실체적 세계이다. 마음이 기쁘려
면 몸이 마음의 상대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심정, 사정, 소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 사정, 소원
을 모르고 타락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서 역사의 방향을 잡아 나오셨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신앙의 민족
을 찾아오셨다.

세계적인 신앙을 중심한 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주의의 입장에서 본 신앙이란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민족의 차원에서는 말할 수 없는 명사인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다시 와야 한다. 천
지신앙관이란 하나님의 심정, 사정, 소원과 일치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아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중심한 이념과 신앙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를 책임진 사람은 어떠한 사상 앞에도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창조는 핵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다.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에 맞추어 들어가야 한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합
해져야 한다.

제물도 외적 제물과 내적 제물로 분류된다. 가인은 외적이고 아벨은 내적이다. 노아는 외적인 40일 심판을 거친 후에
내적인 위치가 결정되었다. 야곱도 외적인 21년 노정을 거친 후에 내적인 위치가 결정되었다. 섭리는 작은 것에서부
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하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급에서 내몰 때에 하나님은 애급을 강퍅하게 하셨다. 새로운 섭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쳐서
복귀시키신다. 그러므로 새로운 섭리를 위하여 미리 맞는 것이 상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기에 사망한 것이다. 그 동안의 3년 기간은 모세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
면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기준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기간이다.

72가정은 가인 아벨형이다. 횡적인 것이다.

한 곳이 자리잡으면 한 곳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공산세계는 무너져 나갈 것이다.

과거의 선조들도 책임을 못 했지만 여러분 또한 책임을 못 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민족,
국가, 역사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RSS

1/1

http://hdhstudy.com/1963/13-09-%EC%84%AD%EB%A6%AC%EC%9D%98-%EB%B0%A9%ED%96%A5/
http://hdhstudy.com/contact/
http://hdhstudy.com/feed/

	13-09: 섭리의 방향

